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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새벽2경 조계사 앞 우정총국 공원에서 안티이명박 까페회원 3명에 대한 식칼난동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에 의하면 가해자(조계사부근 식당운영)는 "내가 정육점을 해봐서 아는데 한우암

소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휠씬 낫다"며 계속 논쟁과 시비를 부추겼다고 한다. 논쟁과 시비를 정리하려고 피해자

들이 노력했으나, 가해자는 수배자 천막농성장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시비하였고, 돌아가는듯 사라지더니 2-3

분뒤 곧바로 나타나서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식칼난동를 부리며 치명적인 상해를 가했다.

 

식칼난동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계사 부근에서 근무중이던 사복형사들은 상황을 수수방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로서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가 범행후 사복형사들 옆을 지나갈때까지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사고현장을 무리하게 마무리 하려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

경찰로서 직무유기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식칼난동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민보호의 일차

적 임무를 포기한 경찰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안티이명박 까페회원 피해자 3인중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수술대기중이다. 국민건강과 검역주권

을 지키기 위해, 이명박정부에 의해 파괴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조계사농성장에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선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시민 2명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국민대책회의

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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